‘미래 성장 위한 전략적 투자 성과 가시화’
㈜신세계 3분기 매출 ∙ 영업익 전년대비 신장
- ㈜신세계, 3분기 연결기준 총매출 2조 8,143원 · 영업이익 998억원 기록
- 백화점 사업,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개선하며 전략적 투자 성과 가시화
- 패션 수요 증가, 각 사별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며 실적 반등 기대감 높여
 
㈜신세계가 3분기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개선을 모두 이뤄내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3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2조 8,143억원, 영업이익은 68억 늘어난 998억원을 기록했다.
 
백화점 사업은 공간 혁신, 새로운 고객 경험 제안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3분기 총매출액 1조 7,1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4% 신장했다.
※ ㈜신세계 및 광주·대구·대전 등 별도 법인 합산 (신세계사이먼 운영 프리미엄아울렛 제외)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 지속으로 영업이익은 840억원(△43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매분기 감소폭을 줄여가는 수익성 개선흐름을 보이며 투자의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영업익 감소폭: 1분기 -58억, 2분기 -109억, 3분기 -43억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착수한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을 올해 8월 완료하며 업계 최대 규모이자 차별화된 식품관을 선보였고,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 등 주요 점포의 해외패션 · 패션 카테고리 역시 새단장하며 공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프리미엄 여행 사업 ‘비아신세계’,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비욘드신세계’ 등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드는 고객 경험을 확장하며 본업 경쟁력의 초격차를 이어가고 있다.
 
럭셔리 주얼리∙워치 카테고리의 고성장과 가전∙가구 매출 호조, 여기에 급격히 하락한 기온으로 인해 높아진 패션 수요에 힘입어 신세계백화점의 10월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10%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남은 4분기 본점 ‘더 리저브(舊 본관)’를 강남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력셔리 백화점으로 리뉴얼 오픈하고, SSG푸드마켓 청담 역시 프리미엄 식품관과 트렌디한 콘텐츠를 가득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bookmark: _GoBack]신세계백화점은 리뉴얼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 경험 확장 등을 통해 전국 1등 강남점, 3위 센텀시티 등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본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광주신세계 등도 거점 점포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디에프 등 연결 자회사들도 선방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3분기 매출액 3,104억원(+4.9%), 영업손실 20억원(-41억원)을 기록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에도 탄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춘 수입 패션 부문은 신규 유망 브랜드 유치 등을 통해 매출이 12.1% 성장했다.
 
코스메틱부문은 수입과 자체 브랜드가 고르게 성장하며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액인 1,111억원(+16.7%)를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3분기 코스메틱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국내 패션의 매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스메틱 사업의 글로벌 투자가 증가해 손실을 기록했으나 10월부터 시작된 이른 추위 등 패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가오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매출액 5,388억원(+14.2%), 영업손실은 56억원(+106억원)을 기록했다.
 
성수기 시즌 출입국 객수 증가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송객수수료 개선 등 비용효율화를 노력을 통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신세계센트럴은 호텔 등 임대 수익의 증가로 매출액 981억(+3.9%), 영업이익 276억원(+17억원)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매출액 846억원(+9.9%), 영업이익 24억원(+11억원)을 기록했다.
 
블루핏 등 자체 패션 상품과 관계사 연계 상품, 뷰티ㆍ건강 장르의 실적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달 자체 남성복 브랜드 신세계맨즈컬렉션을 론칭하고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며 성장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신세계까사는 매출액 639억원(-6.9%), 영업손실 4억원(-6억원)을 기록했다.
 
장기화되는 건설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 신규 입주 물량의 축소 등으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으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재 값 상승은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신세계까사는 올 하반기 마테라소 프리미엄 라인 출시와 함께 주방 제작 가구 시장에도 진출하며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선다.
 
㈜신세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왔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꾸준한 혁신과 인천공항 DF2 반납, 자주 사업재편 등 사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25년 3분기 실적]
	구 분
	2025 3Q
	2024 3Q
	증 감

	총 매 출
연 결
백화점사업
	 
2조 8,143억
1조 7,117억
	 
2조 7,089억
1조 6,877억
	 
3.9%
1.4%

	순 매 출
연 결
백화점사업
	 
1조 6,361억
6,227억
	 
1조 5,401억
6,195억
	 
6.2%
0.5%

	영업이익
연 결
백화점사업
	 
998억
840억
	 
930억
883억
	 
7.3%
-4.9%


※ 관련 3분기 실적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shinsegae.com/company/ir-ko/ir.do#direct_move

